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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버려진 동물들에게 새로운 보

금자리를제공하는사찰이있어화제다. 

5월 20일 일본‘후쿠이 신문’은 유기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는 에치젠시(越前

市)의 사찰 고탄죠지(御誕生寺)를 소개

했다.

고탄죠지는 일본 조동종의 중흥조 케

이잔(瑩山)선사가 탄생한 곳에 세워진

유서 깊은 사찰이다. 그러나 최근 이 사

찰은‘고양이 절’이라는 애칭으로 불리

고 있다. 지난 2002년 주지인 이타바시

코슈(板橋興宗, 91)스님이 4마리의 유기

고양이를절에서키우기로한것이계기

였다. 고양이는 점점 늘어 현재 사찰은

23마리의고양이를보호하고있다.

고탄죠지는“모든고양이의목에목걸

이를 채우고, 중성화 수술을 완료했다.

책임을 가지고 고양이들을 보호하려한

다”고 밝혔다. 사찰은 또한 유기묘들에

게새로운가족을찾아주는활동도하고

있다. 주지인 이타바시 스님은“고탄죠

지에서 입양한 고양이는 부처님과 인연

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인기가 좋다”

며 웃었다. 또한 이런 사실이 주지 스님

의 에세이나 블로그, SNS등을 통해 점

차 소문이 나면서 현재 사찰에는 연간

약 3만명의참배객이방문하고있다. 경

내에는 유기묘들을 위한 모금함이 있어

이 돈으로 사료와 치료비등을 충당하고

있다.

주지인 이타바시 스님의‘고양이 법

문’도 인기다. 스님은 고양이를 키우면

서수행에도움이되었던이야기를주제

로 법문을 한다. 다음은 스님의 법문 내

용이다.

“고양이는 스님들처럼 좌선을 하거나

예불을 올리지도 않고, 바삐 움직이는

수좌들을 뒹굴거리며 볼 뿐입니다. 뒹굴

거리면서 사람처럼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요. 배고프면 먹고, 위험하

면 도망가고,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마

치풍경이바람이불면울리듯이생각과

언어의개입이없는단순하고간단한삶

입니다.”

고양이만 있던 사찰에 최근에는 대형

견골든리트리버도오게됐다. ‘앤디’라

는 이름의 개는 맹인안내견 시험에서 탈

락한개였다. 이나와시로쇼 (猪苗代昭

順, 43)부주지 스님은“안내견 훈련사였

던도반이훈련에탈락한개들에대해얘

기해줬다. 보통 갈 곳이 없어 유기되는

경우가많다는말에마음이움직였다”고

개도함께키우게된계기를설명했다.

이나와시로 스님은“본래 고탄죠지는

선원이 있는 엄격한 수행도량이다. 하지

만 절 경내 뜰에 개와 고양이들이 노닐

면서 여유롭고 즐거운 공간이 되었다.

동물들과함께즐거운시간을보내며부

처님가르침을듣는이격차야말로이곳

의매력아니겠는가”라며웃어보였다.

박영빈객원기자

버려진동물들에게부처님의자비를

일본의 명소로 알려진 한 사찰이 소속

스님에게 고소를 당하며 구설수에 올랐

다. 이 스님은 사찰에 있으며 과도한 업

무로우울증까지왔다고주장했다.

‘더 텔레그래프’는 5월 17일“과로에

우울증까지 걸린 스님이 사찰을 고소했

다”고 보도했다. 고소한 스님과 고소를

당한사찰은익명을요구하고있으나, 고

야산지역의가장인기가많은성지인것

으로 알려졌다. 고소를 한 스님은“수행

을 하고 싶었으나, 조금도 나 자신을 돌

아볼시간이없었다. 오히려사람들에계

속 치여 상처만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님의 변호를 맡은 노리타게 시라쿠

라는AFP통신에“원고는 2008년부터사

찰서 일을 시작했다. 2015년도 5월과 10

월은 순례와 단풍시즌을 명목으로 한달

내내 쉬는 날이 없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경부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며“일본사찰들은 관례적으로 오후6시

전에 업무가 종료되는데 스님은 매일 밤

9시까지 초과근무를 했다. 과도한 업무

를 수행의 일부라고 강요당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라는 큰 스님들의 말에 원

고는 참고 버텨왔지만 결국 이는 스님의

몸과마음만망가트렸다”며이는시대에

뒤떨어진것이라고주장했다.

스님은 2017년 5월에 변호사를 대리인

으로 위촉해서 지방 노동청에 민원을 제

기했고, 10월에 근로재해로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사찰측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

었고이에고소까지진행하게된것이다.

스님측은 위자료와 밀린 임금을 합한

860만엔(약 8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

며결과는아직안나왔다.

또한스님은이번고소를통해많은스

님들이자신의목소리를낼수있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스님들이

과도한 업무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때문이다. 특히고야산개산 1200주

년기념을위해, 고야산에서수행하는스

님은 64일을 쉬지 않고 일했다고 한다.

어떤 날에는 17시간동안 방문객들이 계

속해서찾아와쉼없이내리일하기도했

다. 2017년에교토시정토진종본산인히

가시혼간지(東本願寺)는사찰노동자들

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

속적인 직장내 괴롭힘을 문제로 구설수

에올라공개적으로사과를한바있다. 

현재 일본서 과로는 뜨거운 감자로 대

두되는문제다. 지난해발표된정부보고

서에 따르면 3월까지 12개월간 접수된

과로사건만 191건으로 일본 근로자의

7%이상이 주당 20시간 이상 초과 근무

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는 사

찰에서도예외가아니다. 이에아베신조

는과도한업무처리를위한개혁을도입

하겠다는입장을비쳤다.

“사찰에일이아니라수행하러왔습니다”

고양이들과놀고있는주지스님.

사진출처=후쿠이신문

절의새식구가된골든리트리버‘앤디’.

사진출처=후쿠이신문

관광객많은익명유명사찰

과로에스님은우울증까지…

하루17시간방문객접대하고

쉼없이64일연속근무했다

사찰서 유기동물 보호해 화제

日스님, 업무폭탄에사찰고소

“수행에집중하고싶다”호소

박진형기자 realjeanp@hyunbul.com

중국지방정부가정치적이유로인도

서유학한스님들의강의를전면금지하

고일부를추방했다.

중국 사천성 지방정부가 리탕

(Litang) 티베트자치지구에서일부스

님들의 강의를 금지하고, 그중 일부는

사원에서 추방했다고 5월 15일‘글로벌

타임스’‘스푸트니크 인디아’‘인디아

익스프레스’등외신이전했다. 이스님

들은모두남인도의티베트망명사원에

서유학한스님들인것으로밝혀졌다.

리탕지구의 소수민족·종교 민정사

무국은매년시행하는공식애국교육에

서 게쉐하람빠(Geshe Lharampa)들

이 대중에게 법문하는 것 금지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사무국은 이들이‘분리

주의적인 성향’과‘부적절한 행동’을

보였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 게쉐하람

빠란티베트불교의학위인‘게쉐’중에

서도 최고위 학위로 불교학 박사 겸 삼

장법사에해당된다. 사무국은해당명단

의 공개를 거부했으나, 이들은 모두 인

도유학 후 돌아온 게쉐들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명령이 내려온 후 일부 게쉐

들은사원에서추방됐다.

전종교문제위원장인주웨이칸은중

국인민정치 협상회의에서“해외에서

부여된 게쉐학위는 중국정부에서 인정

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은 중국에서 불

교를가르치기에적합하지않다”며“철

저한감시감독을통해달라이라마와그

의 정권이 티베트의 불교도를 이용해

분리 독립을 이루려는 시도는 막을 것”

이라고강조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티베트 망명사회에서는‘지극히 종교

적인영역임에도중국정부가손을뻗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출·재가

를 막론하고 인도에서 공부를 마치고

티베트로 돌아간 이들의 안전이 우려

된다’는여론이나오고있다. 

당 사안에 대한 티베트 망명정부의

발표는아직없으며, 이 결정티베트자

치구 전체에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해

서는귀추가주목된다.

박영빈객원기자

中지방정부, 인도유학파스님탄압

“중국에서 불교 가르치기에 적합치 않다”이유

스님들의과로문제로고소를당한고야산사찰의전경. 매일찾아오는관광객들때문에늘과로에시달리는고야산스님들.

해당 스님들 강의 전면 금지

일부 스님들은 추방당하기도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010-2628-9944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
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
게마감하게된다. 그러나지각있는사람
은세월과더불어생명에너지를모아가므
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상태, 앉은채로육신에서영혼을이
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
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
이들었더라도저절로낫게할수있는방
법들을명확히제시해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역사이래가장탁월한

한국의

의술
民
衆
醫
術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민중
제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질병의증상,

원인및치료법
제4편 수행편

민중의술의 특징

①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너무쉽고간단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남녀노소할것없이누구나쉽게터득할수있다.)
④돈이거의들지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지은이 최태규┃펴낸곳 배문사 ┃412쪽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요사채,산신각,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Q
A

서서울울..경경기기 0022--445566--88883311
강강 원원 도도 001199--339966--11111100
충충 청청 도도 001100--66554455--33335500
경경 상상 도도 001100--44118877--00006622
전전 라라 도도 001111--224488--6622998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